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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내피를 마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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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의 활성화를 위해서 즉 미사 전례 때 기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파견된 

노력해야 할 부분을 꼽으 이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제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드리는 미새 

김광태신부 

(사목국장) 

사전 준비로서 독서 말씀 로 재연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 

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일， 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일，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 

음으로 응답하는 일，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열심 

히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는 일 등일 것입니다. 그러 

나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놓치면 이 모든 노력은 지 

극히 피상적인것으로전락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례와 일상 삶의 조화라는 측면입니 

다. 

즉 전례는 참다운 삶을 위해 펼요하고， 진지한 삶 

의 바탕에서 거행될 때 전례가 활성화되는 것입니 

다. 

삶을 떠난 전례는 형식으로 그치고， 전례와 무관한 

삶은 위선이 됩니다. 미사 전례 때 거행히는 부분은 

바로우리를위한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운명을우리의운명으로받아들여 그분처럼 다른이 

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파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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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1884-1941) 

윤클레멘트신부 
교구청사무처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1939년에 조국 폴란드로 

돌아옹다. 그리고 그는 전쟁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피 

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한다. 그러다 

가 1941년에 독일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하여 체포 

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수송되기에 이른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약 석 달간을 배고픔， 고통， 매맞음， 모 

욕 등을 견디면서 중노동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는 

극도의 힘든 수용소 생활에서도 같은 수용소 동료들 

을 위하여 격려， 위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다. 

같은 해 7월 31일에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 

자， 수용소 경비대는 같은 구역 내에서 무작위로 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랑의 순교꽃으로 피어난 사람을 추출하여 아사감방에 보내게 되었는데， 콜베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가 아직 어린 시절이던 신부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께서 빨간 꽃과 하얀 꽃의 두 개 신은 가톨릭사제라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신원을 밝히 

의 꽃을 손에 들고 그에게 나타나 제안했다고 한다. 순 고 자원한다. 그리고 그는 아사감방에서 자기와 같이 

결을 상징하는 하얀 꽃과 순교를 상징하는 빨간 꽃 중 죽어가는 죽음의 동료들을 위하여 격려， 위로하며 그들 

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두 의 죽음을 도외주다가 맨 마지막인 10번째로 주사기에 

가지를 다 택하겠습니다 의하여 평화로이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긴다. 그가 

그는 콘벤투알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그의 신학공부 아사감방에 넣어진지 2주가 되던 1941년 8월 14일이었 

를 계속화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리고 사제로 서품 다. “벗을 위하여 자기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 

되기 1년 전인 1927년에는 ‘성모의 기사회’ (The 랑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했던 그는， 진정한 

Knight of the Immaculate)를 창설하여 성모 마리아에 헌신과 열정의 선교사요 성모님의 아들로서 김은 신심 

대한 특별한 신심과 사랑의 삶을 사는 운동을 시작한 을 하느님께 바쳤던 사랑과 기도의 순교자였다. 다음은 

다. 1927년에는 폴란드의 크라카우(Krakow)에 돌아오 그가 남긴 펀지 중에서 한부분이다. 

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80여명의 수도원 수사들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함께 원죄 없으신 성모의 도시 (The City of Immaculate) 순명이 바로 이 완전한사랑의 증거이어야하겠습니다. 

를열고，그들과함께출판사도직일을 한다. 하느님을사랑하는데 진보하기 위해서는 

1930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룬를l 

일본으로 간다 그는 약 9년간을 일본에서 괜 동안 읽어야 할 더 고상한 책을 우리는 모릅니 뿔쌓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정원 0'he없rden of the Irnma때ate 다 

Concep디on)을 열고 성공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제 2차 

냐J 2006년도 교구장사옥펴 “우21 모두 쁨선포자가 되기 위하여” 



용서는 사랑의 꽂 

미국에서 가장 존경히는 인물 설문조사에서 1위인 예 그러나 링컨은 ‘니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깨 

수님 다음으로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링컨에게 스탠턴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이라는 정적뼈뼈이 있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 

한 변호사였는데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 버려야지요" 참모들의 말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 있던 스 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 

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먹 일어나 “저 따 수는 미음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은 ‘원수를 사 

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며 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 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 

나7} 버렸다. 이렇게 링컨을 얄잡아 보고 무례하거l 행 수를 사햄라고 하7-1 않았습니깨’ 

동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링컨이 임잘자의 총에 맞아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은 링컨을 부퉁켜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 있습니다"라며 통곡하였다. 

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며 재고를건 우리도종종용서를해주고받아야할때가있지만쉽 

의했다 왜냐하면 링컨 "'<""= 지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자신에게 자유와 평 

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 

통령이 된 것은국 

가적 재난”이라고 

심하게 비난했기 때 

문이다. 

압옳 시편 84(83) .10-11 
제l독서 짧 9，←6 
회립총 시펀 34(33), 2-3.10-11.12-13.14-15 (@ 9.) 

@ 주님께서 얼마나좋으신지 너띄는닷뽀고눈여겨보이라. 
O 나 언제나 주님을 죠~l히리랴. 내 입에 늘 주님 
에 대한 죠!OJOl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 
히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히여라 @ 

。 주님을 경외히어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주 
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f쉬움이 없도다. 사자 
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 
들에게는 좋은 것 히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 
O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어l게 주님 

화를가져다주는원동력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닐 

앙선재아녀|스)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경외힘을 가르쳐 주마 생명을 길믿h가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비라는 이는 누구인가?@ 
O 네 혀는 악을， 네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히어 
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히머 명확를 찾고 또 추구 
히여라.@ 

제2독서 에떼 5.15-20 
복옵 환호송 요한 6,56 

@일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야신다 내 살을 먹고 내 띠를 미시는 사람은 

내 요때써 머무르고 니도그시람요때써 머무르리라 @ 

복옵 요한 6,51-58 

영성체총 요한 6，딩 

8월의 성인-글라라， 마리아， 로사， 모니카， 아오스딩， 이사벨라 [뢰 



‘그 f족 주말’ 체엄기 ’ 

이 글은 교구 가정사목부(걷 

6일까지 천호피정의집에서 

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o 
가한 가족들의 체험담이다. 

진솔한 대호}속 뜨거운 가족사랑 · 일치 확인 

사랑하는 주님， 제가 친구들과 함께히는 신앙학교가 아닌 기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주말에 가게 된 건 다 주 

님의 돗이라고 생각해요. 삼촌의 도움으로 가게 된 기족주말은 저와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르지 않는 성적과 엄격하신 아버지와의 크고 작은 마찰로 속 앓이 하던 저에게 부모님과 
내내 얼굴을 마주해야한다는 가족주말은 내키지 않는 제안이었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가운데 도착한 천호 
성지에서의 첫날밤은 같이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가족들의 행복했을 때와 슬폈을 때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지나 갔습니다. 다음날 가족조각을 만들어 볼 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없이 있다가 한 순간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의 시간들 중엔 

참 드문 일이었거든요. 율동을 하고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러는 외중엔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 

습니다. 저도 살짝 놀랐지만 동생도 많이 놀란듯 아빠의 율동하시는 모습에 신기하다는 모습을 감추지 않더 

군요. 

예수님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마지막 날 밤은 잊을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울기도 했던 날이기 

도 하구요. 가족 서로 용서를 청하며 화해했던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 서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 시간이 

었던 것 같아요. 가족주말에 오기 전까지도 어색하기만 했던 아빠와도 이야기하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동생 

에게서 다른 모습들을 보고 ... 새로 만드는 우리 가정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생각과 변회를 갖게 해준 여러 봉사자분들 

과의 만남도 참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제게 가장 소중한 뿌리는 가족이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족주말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주말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자녀 

국산， 중국산삼베 핀매 전주교구 은혜의 밤 윤달삼베자수수의 고품격 국제결혼 
삼베 수의복 전문 철야기도회 

- 맞충상에 연실자수수의 
〈버l트남-초혼 . ̂ K횡 -주문후%시간이내제작배달 

수의복 제작(맞춤) 판매 일시 : 8월 25일(금) - 영갱，판보，여상복.완장.두건 앵전(무료계공) 이종관(도민고) 

영주， 인조 판매 밤 11시~새벽 4시 주문전해무료) 080-481-1004 률 016-9612-9380 / 

김정님(모니카) 
장소 ’ 전동 성당 휴대폰주분 019-419-9312 (063) 241-9380 특별강사 심요섭 요셉마산교구 회징1 이원권디오니시요) 김태원엘라엣다) 

률 011-9645-5154 / 222-5154 주판 . 전주교구 성렁쇄신 봉사회 실버천사마을작은쉽터 - 교우분 특별우대 -

치질 , 대장 수언 내시경 전문 성소식별 미솔 LD표|정 원더랜드 어린이집 국내입양전문기관 
전주 항원외과 일시 : 9월 9일(토HO일(주일) 원더랜드 외국어학원 (해성보육원) 

명회홈 시거<'-1-중~흔택통신 사거리 장소 광주 예수고뇨회 영S벡 집 
원더랜드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이들은 

살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원더랜드 외국어학원에서 

회비 3만 2천원 
매일 30분씩 2회 수업 실시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앙상담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개 이관재 ’ 문의처 대구포교 베네닥도 수녀원 장동철(아오스딩) 김은축(까리따스) 문의 : 032-875-3240 
'If 228-6002"'3 이1-519-:영31，053-31운영31 문의 ‘ 272-8415. 251-8415 www.hschild.or.kr 

4 1 ‘숲정이’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면 면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주말 제럼파| 

!신부)에서 지난 8월 4일부터 

}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새 

| 아래 열린 ‘가족주말’ 에 참 

용서받고 용서해주며 깨로운 집’ 출발 

한여름의 절정에 와있는 계절에 나는 시원한 천호성지에서 ‘가족주말 이라는 아름다운 2박3일을 보냈 

다. '7]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가족의 내면의 세계에 빠져보고， 나 아닌 남편， 아들， 딸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듣고， 입장을 바꾸어 역할을 해보고， 차마 살아가면서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용서를 청하고 싶 

었던 일，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다시 한번 더 사랑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맘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짧은 일정을 통해 10여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해 있던 생각들을 접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부모인 우리와 힘들어하던 중학생인 딸아이가 너무도 많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빠 

하고도 가까이 하고자 동}는 맘이 있었고 동생에게도 미안한 맘을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초등 

학생인 아들이 본인이 변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b싸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그 동안 미안함을 알면서도 표현할 수 없었고 용서를 해 달라고 말하고 싶 

어도 자존심이라는 벽 때문에 기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어 좋 

고， 기쁘고， 감사하다. 

남편 역시 나 혼자가 아닌 기촉 구성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말이었다고 한다. 대화의 기법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미음을 배우고 지금까지는 나부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내 주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의 마음을 알。바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걸 즉 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의 미음을 바라보는 걸 배웠다고 
한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용서하는 방법을 몰랐노라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 

부터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용서에 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며 감사한다. 

기족이 있어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는 딸아이 지금까지 기족들끼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들을 보며 참으로 소중한 가족주 

말을 보냈구나 싶어 기슴이 뭉클하다. 

현실에서는 시간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소홀하게 넘기고 나 자신만 믿고 열심히 하면 된 

다.’ 라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기족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맘으로 

비록 지금이 시작이지만 이곳에서 새로 지은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 되어 아름답 

게살아가고싶다. 

‘즐거움의샘’가족 

*무주관광객을 위한 미사 안내 . 토-오후 7시 30분， 주일-오후 5시 률 324-0555, 322-2308 I~ S 



a 교구장일정 
• 인보성체 수녀원 세미나 
8월 21일(월)， 24일(목) 오후 2시 

·성지순례사목연수 
8월 21일(월)~22일(훼 정하상 교육회관 

• 전국 가톨릭 간호사회 및 
간호대학생 대의원 연합피정 
8월 26일(토)~27일(주일) 천호 

a 미사·뺑사·모임 

·전가대연통일학교 
8월 21일(월)~22일(화) 해월리 

·가톨릭 센터 건축회의 
8월 23일(수) 오후 2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후원회 미사 
8월 24일(목) 오전 10시 덕진 

·혼인강좌 
8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동전주하나회 미사 
8월 27일(주일) 오후 2시 우아동 

a 교육 · 피정 ·연수 

·초·충고봉샤자하겨| 연수 
8월 25일(금)~26일(토) 해월리 

• 려|지오 소년Pr. 성인간부 연수 
8월 26일(토) 오후 3시 전통교육관 

·교구기자단하계연수 
8월 26일(토)~27일(주일) 

• 가톨릭신희원 헐t7 ~개깅일시 
교리교육과 1학년 :8월 30일암) 오전 10시， 

2학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신앙연수과 1학년 :8월 30일(수) 오후 7시， 

2학년 8월 28일(월) 오후 7시 
성서교육과1빼견 8월 29일(화) 오전 10시， 

2학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성서연수과 전주본원(주/야간) : 

8월 31일(목) 오전 10시， 오후 7시 
군산분원 8월 28일(웰 오전 1C시 나운동 
익산분원 8월 28일(월) 오전 10시 창인동 
남원분원 8월 31일(목) 오전 10시 쌍교통 
퉁록금 2학기납부안내 
납부기간 :7월 10일~8월 25일 
납부방법 : 신학원 행정실 또는무통장 입금 
전북은행 m5--13에X317앉~ID천주교유지재단 
무통장 입금시 학과， 학년， 학생 이름 기재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내역 
(8/~t잉 

재경신우회 배광선 100，αx) 
재경신우회 정병식 10,000 
유앤。}이건설뜸)1，000，000 

·수녀연합회 9월 연수 • 썽백합 기족이 되어 주십시오 
일시 :9월 11일(월)~12일(화) 1박 2일 
주제 :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강사 : 정규한 신부(예수회) 
장소 : 씨튼 영성의 집 / 회비 1만원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운동화 
출발 : 교구청 오전 9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구쪽 불교회관 앞 오전 9λ1 30분 

신청 :9월 3일(주일) 중앙성당 277-1714 
솔내성당 253-2776 

힌단 

• 천주교 전주교꽤써는 전주시 금싱풍 
톰소리재빼| 성당올 ~훌 (LOO5년 8월 
밀츠핍) 하면서 납골당울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a 수도희생소모임안내 
수 도 회영 모임일시 

사링의씨튼수녀회 둘째주일오후 3시 

성바오로띨수도회 첫째(월)오후 7시 

올리베따노 성베네틱도 수녀회 첫째주일오후 2시 

곤벤뚜알프란치스꼬회 첫쩨주일오후 2시 

마리이의띨수도회 첫쩨주일오후 2시 

실트르성바오로수녀회 첫쩨 주일 오후 1시 30분 

경로수녀회 툴쩨주일오후 2시 

예수수도회(익산) 툴쩨추일오후 2시 

O싸|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주일오후 2시 

작은예수수녀회 률째주일오후 2시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셋째(토)오후 6시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룰쩨주일오후 2시 

전교가르엘수녀회 셋째주일오후 3시 

노톨당교육수도회 셋째추일오후 2시 

여수싱심시녀회성소 셋재주일 오후 2시 

미리내천주성상수도회 넷째주일오후 2시 

인보성체수도회 넷쩨주일오후 2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넷째주일오후 2시 

까리띠스수녀회 셋째주일오후 2시 

서울싱가소비녀회 셋째주일오후 3시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셋째주일오후 2시 

관상 칙한목자수녀획 둘쩨주일오후 2시 

성7f정카핸수녀회 넷째주일오후 4시 

위하여 

‘쌍백합’ 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신앙 
과삶의 이야끼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 의 가촉이 

되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1년 정기 구독료 : 10， 000원 
후원계좌 
전북은행 fili-13→)313)12천주교유지재단 

〈사제추가인사발령〉 

1.이덕근(사도요한) 광주신학교 

-→나운2동성당주임 

2.김진화{마태오) 광주신학교 

-→우림성당주임 

3 이영우(베네닥도) 나운2동성당주임 

-→광주신학교 

4 김훈(안토니오) 우림성당 주임 

-→광주신학교 

5 . 김정현엠브로시외 청소년교육국초중고전담 

→청소년교육국장 

모입장소 문 의 

용머리성당수녀원 063-281애441 

전주 바오로띨 서윈 O없-252-:앓98 

호성동성당수녀원 O없-244-0094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복흥공소 063-tì53-80여 

칭인동성당 063-잃8-4724 

해쩔리경로수녀원 063-243-1μo 

익산성모병원 010-7250-7여9 

군신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얘7-9200 

동산동 전주징애인공동체 063-212-1589 

가정않은실 01&-융34건637 

화산동성당수녀월 063-225-3675 

서신동성당수녀원 063-274-9262 

효성동 동신A1동 1303효 063-24&용376 

O f중성당수녀원 063-244-tì762 

가톨릭센터 1층회의실 031-tì74-1251 

중노숭동본원 063-284-3231 

서울길음동본원 02-91~27딩 

덕진수녀월 063-η2-5304 

효자동수녀원 063-223-3822 

가톨릭샌터 3흥성소국 011명852용817 

성가정의집 011•l653 -8805 

동산동이미고의집 063-:낀4-.뼈41 

일 시 8월 23일(수) 오후 2시 센터 3충 
상영시간 108분 

관람비 . 천원 

가난하고 불우하지만 절대음감을 가진 천재꼬마 아이와 꿈과 
이상이 컸던 피아노 선생님과의 이름다운 사랑과 모성을 다룬 이 

야기로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 
꺼이 협력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나눌수 있는 영화. 

6 * 도통동 성당 안월공소 휴가절 방문객을 위한 미사~8월중 매주 오후 2시 30분 



[ 임순남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목 | 쭈임인부 6영-cD91 시무실 정1-DJì1 주임신부 김의예 

。 FAX 없3-C0l1수녁원 · 혀5-cD91 시목외생 김 11 생 

@ “주님은빛이시니 내 어둠환희밝히λ ~!~님 I~님! 어둠올밝히소서「 

?호블;볍효확좁웰외꽤짧꿇꽉주 혜누r 
2 흉칩옳월 앓鐵f좋짧웹강$앓밀?살뿔짧일(금) 0]사후 
4 셉짧k삼흙。f빨잃뭘평l말}1엠휠털 뿔짧{ 7l도하여 O콤다운 주님 
성전을봉헌 시다!l : 715.235단(+ 1.925단) 

5 쳤철F짧휠많짧H웰웹1없 7이찬} 안나 7냉 / 
월(뿔협歸't' 획뿔찮(짧반b업렐훈싫짧}뽑) 각 m맨， 장춘기， 박순 
7 쩍잃짧鎬값靜열짧캘회 모임 
• ;>;1 \-1'.주 복 극 : R14 400워 • 교무금 : 545 ， 000원 

쭈임신부 322-2:nl 시 무 실 32닝-c655 쭈임신부 이 앙 용 
g 찌 원 : 324-3555 수 녁 원 322-2399 시목외생 , 김 윈 태 

@ 성서읽기 :8월 넷째주간 용7]8강-14장 

@ 본당50주년 묵주기도봉헌 금주1， 250단， 져]243， 414단 
@ 교구청 신축헌금 봉헌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집시다 

@ 성당청소 :8월26일(토) - 한수리， 상록반 

1.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후 

애령회-8월25일(금) 전m시 미사 후 

2 금주전려1 : 해설-김연홍 독서-임가영 부부 

봉현-강금자， 문금숙 기도-김경숙 부부 

a 차주전례 : 해설-김기옥 독서 -변상욱 부부 
봉헌-양호일 부부 기도-권장순，김순득 

• 지난주 용헌금 ’ 816， 000원 l 교무금 ’ 574， 000원 

쭈임인부 : 653-1C04 시 무 실 652-1004 쭈임신부 * 효 석 
FAX:653킹414 수 녁 윈 653-3135 시목외잉 : 정 흩 열 
용메。|찌 www.sccatholic.net 

@ 가툴릭센타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시다 

@호프바자회에 물심양면으로도움추산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금주모임 태레사회-미사후，애령회-22(화)，성모회-23(수) 

2. 차주모임 · 꾸리아-미사후， 

3 금주전례 : 해설-박미숙，독서-김은자 정준일 
4. ~f주전려1: 해설-신민호，독서웅순임 김용기 

5. 정 소 금주-명화의 모후Pr.， 차주-가난한이들의 모후Pr. 
6. 차랑봉사 금주-5조 치주-1조(안전운행) 

l 지난주 봉현금 : 774 ， 700원 

l 교무금 790， 000원 

• 2차 헌금 322， 500원 

l 교무금 : 1， 882， 000원 

쭈임신부 영3-07&J 이 무 실 433-2541 주임신부 김 태 윤 
FAX: 433-7599 수 녀 윈 433-1531 시옥의생 김 밀 용 
민들굉소 433-3177 유찌 윈 갱3-2293 

08월 20일(일) 오늘은 그동안 애써주신 김태원안드레애 신부님을 위한 

송별미사입 니다. 새벽미사는 있으며， 공소미사는 없습니다. 
08월 27일(일)은새 신부님을위한환영미사이며， 만남의 날입니다 

식당봉시는 선인동지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1. 모임 CD 27일(일) 대건회 

2.105년사 후원 · 마령공소、 군하2반， 군상6반， 구동수(베드로) 

주임신부 상4-9386 시 무 실 ‘ 642-6319 쭈임신부 ‘ 여 광 석 
F A X: 642-6319 시목외앙 변 용 입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 171， 364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정성을 보입시다 

3. 성서를 통독합시다. 

4. 금주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황일주， 신광일 

차량용사 :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전찬열， 김순자 

차량봉사 :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임신부 643-3661 시 무 실 642-2164 쭈임신부 빅 종 종 
F A X : 642-2164 수 녁 윈 여3-36ro 시목외앙 잉 태 근 

1. 공소미사 삼길 -오늘후 7시， 신전 -차주후 7시 

2 구역모임 @ 관촌 1,2,3 - 23일(수) 후 8시 

@ 관촌 4,5 - 25일(금) 후 8시 

3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 이복덕(요셉피나)-5만원 

4 차주전례 . 해설 - 윤영자， 독서 - 신태근， 신순자， 

봉헌-전막동부부 

l 지난주 봉현금 : 652， 800원 l 교무금 ’ 430， 000원 

. 2차헌금(선교사품개 227， 000원 

@ 오늘은 계북신자 초대주일 
1. 주임신부 인사 이동 정숭현 요셉 신부님이 광주신학교로 가고 
엄기봉 베드로 신부님이 오십니다 

2. 성심부녀회 ‘ 오늘(20일) 주일미사 후 
3 주간 축일 : 24일(목) 생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4 반모임 : 25일(금) 연동， 내동， 조신， 쌍암， 삼고 공소 구역 
5 초중고 봉사자 하계 연수 ‘ 25-26일 해월라 며정의 집 
6 다음 주일 . 엄기용 베드로 본당신부님 환영미사 
7 다음 주일 전례봉사 염정선， 김제일， 안욱선， 심현천， %탱현 
8.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 정순이 안나 
9. 감사헌금 염문오 다니엘 50만 
10.수재민 돕기 성금 ’ 빈순희 2만 
11.선교사 돕기 2차 헌금 : 247， 060원 
l 지난주 봉현금 : 696， 400원 l 교무금 200， 000원 

;ζ1- 가、 l 쭈임인부 : 351-8888 시 무 실 351-2264 쭈임신부 잉 진 훌 
d I I FAX: 351-5226 수 녀 원 351-1228 시목외생 ‘ 빅 동 g 

@ 다음 주(27일) 후 2시 외국인을 위한 미사 있습니다. 

08월 15일 나눔잔치에 수고해주신 여성분과에 감사 드립니다. 

1. 금주공소미사 상동 차주 번암 

2. 금주참석공소 ’ 수분 차주 상동 

3. 금주전례 김원순(누실라) 차주 . 장요섭(요셉) 
4. 금주독서 이범수μ}도요한)， 이해순(사비나) 
차주독서 . 이경준(베네틱토)， 김미숙(마리애 

5 금주봉헌 : 이완근(라우렌시오l， 박덕순(데레새 

차주봉현 . 이영기(마태오l， 김원남(아가다) 

6 치랑봉사자 , 금주 - 박충기 차주 - 장요섭 
l 지난주 용헌금 : 448， 000원 l 교무금 ‘ 270， 000원 

3.23일(수) 미사는 인수인계 관계로 9시에 있습니다 

4 금주봉헌 , 송재인 안드레아부부 
치주봉헌 ; 유종명 미카엘 부부 

5. 성당정소 -은총의 모후 
l 지난주 봉현금 946， 000원 l 교무금 ’ 1， 020， 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여1)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구분 

보당 

사제단 

개인및타지역 

(특별헌금) 

수익사업 

합계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8월 1 2일 현재) 

예산 납부액 

15000000 6679837 

1.000.000 988.484 

1.500.000 544.719 

500.000 221808 

18.000.000 8434848 

단위·천원 

비율 

44.53% 

98.85% 

36.31 % 

44.36% 

4686% 

춘천 · 원주 · 마산교구장， 수재의언금에 대한 감사의 펀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위치한 춘천 · 

원주 · 마산교구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주교구에서 마련해 전달한 수재의연금 6， 000만원(춘천교구 

3， 000만원， 원주교구 2， 000만원， 마산교구 1， 000만원)에 대해 3곳 교구장 주교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실의에 잠긴 수재민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2차헌금을 참여 해주 

신 교구민들의 뜨거운 형제적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 어울 한마당’ 취소 

그동안숲정이를통해 수차례 공지해드린 ‘가톨릭센터 신축기금마련 어울한마당’ 은사제평의회 회 

의 결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기증품 접수도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